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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정숙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eong-sook Lee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였고, 간호대학생 23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셀프리
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의 차이는 학년(F=4.952, p=.002)과 전공만족(F=13.05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β=0.494, p<.001),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β=-0.247, p<.001)과 자연적 보상전략(β=0.168, p=.015)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공만
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 긍정성, 행동중심
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해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the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 to June 10, 2016, by questionnaire from 232 nursing 
students.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self-leadership,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student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ollege adjustment were the school year (F=4.952, p=.002) and major satisfaction 
(F=13.052, p<.001). The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were significant.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ir college adjustment were their positive tendencies (β=0.494, p<.001) of resilience, 
behavior-focused strategies (β=-0.247, p<.001)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β=0.168, p=.015) of self-leadership. In 
conclusio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uch actions as regular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increases their positive tendencies, behavior-focused
strategies,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Thu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so that nursing students can continue
their university life and be able to grow as healthy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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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부모로부터의 의존

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현 사회와 같이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은 정서적 독립과 더불어 지식함양은 물론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재정적 독립 등에 대해 고민할 시기이
다[1]. 학업은 물론 확장된 대인관계로 지금까지와는 다
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부족한 일자리, 불투명한 미래, 치열한 경쟁 속
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특히 간호
학 전공 학생들은 학업이나 임상실습, 국가고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클 수 있다. 대학생활에 성
공적으로 적응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대학생활에 적응하

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신체증상들을 겪거나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야기된

다[2].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변화를 수용

하고 조정하면서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적응이
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사회적 환경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 되는 것을 말한다. 대학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인지적, 정서적, 기술적 측면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발전은 물론 사회를 위하여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성인기
에서의 자아의 틀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적응은 

중요하다[2,3].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생
활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여 휴학이나 자퇴 등의 중도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시간이나 경제적인 소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면 그 시기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인이 되어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

회에 이바지 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

이 될 수 있다[4,5].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스스로 동기부
여 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6]. 셀프리더십은 3개의 하위변인인 ‘인간이 살아가

면서 만나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전제하고, 의사결정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행동중심적 전략, ‘자신이 하는 일과 활동
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그러한 일과 행동 자체가 주는 
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적 보상전
략, ‘일과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신
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전략’을 설명하
는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4,6]. 결국, 셀프
리더십이란 자신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능
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이 더 높아지고[7], 셀프리
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할수록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역

동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적응시켜나갈 수 있으며, 전
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8,9]. 
회복탄력성이란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 및 역경에 대

한 정신적인 면역성, 내․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

력으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10].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잘 알아차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전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대
학생활 적응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이고 능동적

인 조절능력으로서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며 회복탄력성

이 높으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 높아진다[11]. 회복
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의 총체적 능력이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
켜 적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10,12]. 학습의 양이 
많고,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을 병행하여야 하는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다른 전공 학생들

에 비해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

에게[9,13] 이를 극복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

성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
더십과 회복탄력성을 변인으로 하여 함께 본 연구[9]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회
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셀프리
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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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대학생활 적응

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

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

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 1044297- 
HR-201509-017-02)후 모든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J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
였으며, 1학년 65부, 2학년 75부, 3학년 65부, 4학년 32
부로 총 237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답변이 불성실한 5부
를 제외하고 23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8개로 할 경
우 최소 표본수가 160명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대상자 232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본 도구는 Houghton & Neck[14]이 개발한 셀프리더
십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를 Kim & Hwang[15]이 사용한 도구이다. 총 35문항으
로 행동중심적 전략 18문항, 자연적 보상전략 5문항, 건
설적 사고전략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
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 Hwang[1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였
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본 도구는 Reivich & Shatté[16]가 개발하고 Kim[10]
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이
다. 총 53문항으로 자기조절능력 1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긍정성 17문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도구를 사용한 Kang et al.[1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본 도구는 Baker & Siryk[18]이 제작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Park[2]이 수정한 도구이다. 총 25문항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Park[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대
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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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or
M±SD

College Adjustment (M±SD) t or F(p)
(Scheffe)Item Total

Gender
Male 32(13.8) 3.07±0.42 76.69±10.44

0.780(.436)
Female 200(86.2) 3.00±0.43 75.11±10.70

School year

1a 63(27.2) 3.11±0.41 77.87±10.21

4.952(.002)
(a>b, b<d)

2b 74(31.9) 2.87±0.41 71.72±10.18

3c 63(27.2) 3.03±0.44 75.67±10.88

4d 32(13.8) 3.12±0.41 77.97±10.22

Religion
Yes 73(31.5) 3.07±0.44 76.84±10.98

1.469(.143)
None 159(68.5) 2.99±0.42 74.63±10.46

Major satisfaction

Higha 82(35.3) 3.19±0.44 79.79±11.05
13.052(<.001)

(a>b>c)Middleb 131(56.5) 2.93±0.37 73.26±9.36

Lowc 19(8.2) 2.81±0.45 70.26±11.20

School grades

High 15(6.5) 3.23±0.63 80.67±15.75

2.988(.052)Middle 153(65.9) 3.02±0.41 75.59±10.17

Low 64(27.6) 2.94±0.40 73.44±1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 College Adjustment (N=232)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성별은 남성 32명(13.8%), 여성 200명(86.2%)이었고, 
학년은 1학년 63명(27.2%), 2학년 74명(31.9%), 3학년 
63명(27.2%), 4학년 32명(13.8%)이었으며, 종교는 유 
73명(31.5%), 무 159명(68.5%)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
족은 중간이 131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82명
(35.3%), 하 19명(8.2%)이었고, 성적은 중간이 153명
(65.9%)으로 과반수이상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학년(F=4.952, p=.002)과 전공
만족(F=13.05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2학년의 경우 1학년과 4학년보다 적응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의 점수는 높았다[Table 1].

3.2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정도  

셀프리더십의 정도는 항목평균 3.41±0.44, 전체 평균 
119.21±15.45였다. 하위변인인 행동중심적 전략은 
3.51±0.48, 63.12±8.73, 자연적 보상전략은 3.23±0.64, 
16.13±3.21, 건설적 사고전략은 3.33±0.57, 39.95±6.79
이었다.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항목평균 3.37±0.35, 전체 

평균 178.72±18.25였다. 하위변인인 자기조절능력은 
3.13±0.37, 56.63±6.09, 대인관계능력은 3.54±0.49, 
63.66±8.76, 긍정성은 3.44±0.48, 58.42±8.11이었다. 대
학생활 적응은 항목평균 3.01±0.43, 전체 평균 75.32± 
10.65였다[Table 2].

3.3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은 자연적 

보상전략(r=.348, p<.001), 건설적 사고전략(r=.517, p<.001), 
자기조절능력(r=.220, p=.001), 대인관계능력(r=.235, p<.001), 
긍정성(r=.317,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
연적 보상전략은 건설적 사고전략(r=.580, p<.001), 자기
조절능력(r=.295, p<.001), 대인관계능력(r=.270, p<.001), 
긍정성(r=.376, p<.001), 대학생활 적응(r=.304, p<.0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
조절능력(r=.318, p<.001), 대인관계능력(r=.250, p<.001), 
긍정성(r=.399, p<.001), 대학생활 적응(r=.226, p=.0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자기조절능력은 대인관계능력(r=.326, p<.001), 긍정
성(r=.440, p<.001), 대학생활 적응(r=.307,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은 긍정성
(r=.530, p<.001), 대학생활 적응(r=.213,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정성은 대학생활 적응(r=.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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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Total

M±SD Range M±SD Range

Self-Leadership 3.41±0.44 1.40-4.60 119.21±15.45 49.00-161.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3.51±0.48 1.50-4.67 63.12±8.73 27.00-84.00

Natural reward strategies 3.23±0.64 1.40-5.00 16.13±3.21 7.00-25.00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3.33±0.57 1.25-5.00 39.95±6.79 15.00-60.00

Resilience 3.37±0.35 2.45-4.36 178.72±18.25 130.00-233.00

Self-regulation skills 3.13±0.37 1.78-4.39 56.63±6.09 36.00-75.00

Interpersonal skills 3.54±0.49 2.44-5.00 63.66±8.76 44.00-110.00

Positive tendencies 3.44±0.48 1.71-4.76 58.42±8.11 29.00-81.00

College Adjustment 3.01±0.43 1.64-4.36 75.32±10.65 41.00-109.00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N=232)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40.323 6.635 6.077 <.001

Behavior-focused strategies -5.423 1.424 -0.247 -3.808 <.001

Natural reward strategies 2.798 1.146 0.168 2.442 .015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0.859 1.417 0.046 0.606 .545

Self-regulation skills 0.187 0.109 0.107 1.708 .089

Interpersonal skills -0.100 0.080 -0.082 -1.253 .211

Positive tendencies 0.649 0.094 0.494 6.885 <.001

Adjusted R²=0.307, F=18.038,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in College Adjustment of subjects (N=232)

Variable
1

r(p)
2

r(p)
3

r(p)
4

r(p)
5

r(p)
6

r(p)
7

r(p)

1 1

2 .348(<.001) 1

3 .517(<.001) .580(<.001) 1

4 .220(.001) .295(<.001) .318(<.001) 1

5 .235(<.001) .270(<.001) .250(<.001) .326(<.001) 1

6 .317(<.001) .376(<.001) .399(<.001) .440(<.001) .530(<.001) 1

7 -.004(.951) .304(<.001) .226(.001) .307(<.001) .213(.001) .500(<.001) 1

1=Behavior-focused strategies; 2=Natural reward strategies; 3=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4=Self-regulation skills; 5=Interpersonal skills; 
6=Positive tendencies; 7=College Adjustment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N=232)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인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과 회복탄력성

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18.038, p<.001) 설명력

은 30.7%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
는 변수는 긍정성(β=0.494, p<.001)으로 나타났고, 행동
중심적 전략(β=-0.247, p<.001), 자연적 보상전략(β
=0.168, p=.015) 순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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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
한 결과 1.79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529-0.768로, 분산팽창인자
는 1.303-1.88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셀프리더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41점이었고, 

하위변인인 행동중심적 전략은 3.51점, 자연적 보상전략
은 3.23점, 건설적 사고전략 3.33점으로 행동중심적 전
략이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점수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Hwang[15]
의 연구에서의 3.51점보다 낮았고, Lee & Hong[19]의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 3.44점, 행동중심적 전략 3.54점, 
자연적 보상전략 3.37점, 건설적 사고전략 3.41점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15], 행동중심적,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행
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4].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진입에 있어서 긍정적 도움을 주는 요소로 대학생들

에게 스스로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셀프리더십은 타인에게 리
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삶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학생지도 전략이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의 총점은 265점 만점에 178.72점이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20]에서의 184.96점, 
187점보다 낮았다. 총점을 비롯한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은 선행연구[10]에서의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

다. 180점 이하인 경우 사소한 부정적인 사건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10] 평소에 회복탄력성을 강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
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

경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직면
하는 상황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응하고 성장하려는 능력을 갖기 위한 원동력으

로 의미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21]. 이처럼 회복탄력
성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보다 대체로 낮은 것은 학생들을 둘러싼 어떤 

세부적 환경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긍정성을 강화
하면 다른 요인인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동시

에 강화될 수 있다. ‘감사하기’와 ‘운동하기’는 인간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다[10]. 
학교 현장에서는 상담이나 수업 시 학생의 강점을 찾아 

긍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집단프로그램 시 감사, 
긍정성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의 말이나 행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교수 스스로가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125점 만점에 75.32점으로 

선행연구[2,22]의 81.16점, 79.84점보다 낮았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학년과 전공만족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학년인 경우 대학생활 
적응의 점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간호학
과의 경우 2학년에 올라가면서 실습과목이 시작되고, 이
수해야 할 전공과목이 증가하면서 갖게 되는 학업의 부

담, 적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
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n & Min[22]의 연
구에서는 3학년의 경우 처음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학
년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

고, 신입생만이 아닌 모든 학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지역특성, 학교생활 환경 등 학년과 관련한 
어떤 일반적 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
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선행연구[23]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였다. 우리나
라의 현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사회적 평가나 
취업률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막상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

지고, 이는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59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3,24]에서 사회적 지지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통해 적

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정기적으로 선
배나 교수를 통한 멘토링을 활용하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만

족도가 높아져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

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긍정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

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
략, 자연적 보상전략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긍
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를 포함하는데 
이는 낙관주의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25,26]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긍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
적 전략과 자연적 보상전략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4]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였
다. 행동중심적 전략은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
상, 자기처벌, 자기단서로 구성된다[6].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
해 나아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 관찰하여 긍정적 행

동을 확대하기 위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
어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스스로 긍정적인 보상을 주거

나, 그렇지 못할 때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연적 보상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자신이 어려워하거나 흥미가 없는 일보다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이러한 즐거운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기 위

해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
략과 자연적 보상전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건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

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그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긍정성, 행
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추후 대상
을 확대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긍정성이나 셀프리더십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이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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